
가스공사, 이라크 가스전 개발
10월13일 이라크 정부와 계약 … 매장량 5억9000배럴 달해

한국가스공사가 이라크 가스전을 개발한다.

이라크 석유부는 한국가스공사가 10월13일 이라크 정부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 계약에 최종 서명했다고 발

표했다.

압둘 마흐디 알 아미디 이라크 석유부 사업면허․계약국장은 “바그다드 중앙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10월13

일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”고 밝혔다.

AP통신에 따르면, 이라크 서부 시리아 국경 근처의 아카스 가스전의 가스 매장량은 5억9000배럴로 추정된

다.

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10월 이라크 유전․가스전 3차 입찰에 참여해 카자흐스탄의 국영 에너지기업 KMG

와 함께 아카스 가스전 개발권을 낙찰받았다.

그러나 5월 KMG가 입찰을 철회하면서 아카스 가스전 운영 지분을 50%에서 100%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

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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